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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als that the traditional "apconpep" is used only at the very restricted

cases, which show clear 'power' differences. Several adjusted forms of

honorifics, instead of "apconpep", are being used in most case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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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ed form of '-ka + verb' is being used. The above findings show that

our society respects personal equality more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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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말의 경어법 체계와 쓰임은 순수 문법적 연구와 함께 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분야이다. 나아가, 사회의

변화가 빠르고 커짐에 따라 이것을 반 하는 경어법도 변화 될 수밖에 없

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연구와 변화 현상에 대한 분석과 예측

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말의 경어법 현상 중에서도 압존법은 그 쓰임이 가장 복잡한 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예전에 없던 관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그 쓰임이 겉으로는 혼란스럽고 규범 없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기

까지 한다. 오늘날에 오면서 높낮이 말씨는 과거에 비해 점차 단순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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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대적 높임 체계는 줄어들고 격식적 관계에서의 절대적 높임이나,

횡적 친 화에 따른 절충적 방식의 높임 체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압존법도 그 높임의 정도가 많이 횡적화 되고 단순해졌다고 주장되고

있다. (cf. 김혜숙 1995, 김재민 1998, 신혜경 1996, 등)

언어사용의 변화를 관찰하려면 두 시대 사이를 비교해야하지만, 시간상

의 제약 때문에 언어학자들은 두 연령집단을 비교하므로 해서 언어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려한다. 본고에서도 먼저 압존법의 사용에 어떤 변화가 있

는지, 특히 세대간(50대와 20대)의 차이가 있는지를 현장시간 방법

(apparent-time method)인 설문과 통계치를 통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용법

이 어떤 규칙 하에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2. 압존법의 쓰임

2.1. 정의

서정수(1984)는 압존법을 두 대상자가 다 존대돼야 할 경우이나 더 높은

대상자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딴 덜 높은 존대 대상자를 일부러 낮추는 것

이라 정의하고 있다. 김석득(1977:41)의 명칭으로는 ‘더낮춤법’에 해당한다.

이들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화자(話者), 청자(聽者), 그리고 주체(主體)라고

칭한다. (cf. 김중진1976, 김혜숙 1995)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화

자를 N1, 청자를 N2, 그리고 주체를 N3로 칭하고자한다. 따라서, 압존법

의, 경우 N1입장에서 보자면 N3도 높임표현을 써야하는 대상이지만, N3와

비교하여 N2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N2에 대하여 중간 또는 낮춤 표

현을 쓰게 되는 경우라 하겠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다.

(1) 장군님, 2 중대장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N1-선임하사)

(2) 사장님, 김 과장이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N1-평사원 )

만약, 선임하사와 2 중대장, 그리고 평사원과 김 과장이 직접 대화를 한다

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3) 2 중대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4) 김 과장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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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과 (4)에서 존칭 접미사 ‘-님’과 높임 주격조사 ‘-께서’, 그리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인 ‘-시’가 (1)과 (2)에서는 빠지는 것이다. (3)과 (4)에서는

N2의 위치 던 사람이 (1)과 (2)에서는 N3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2.2. 압존법 사용 규칙과 변화

경어법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많이 변하고 있으며, 경어법 체계 중의 하

나인 압존법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더 나

아가, 압존법을 써야하는 상황은 높여야할 대상이 두 명이나 되므로 쓰임

이 복잡하고 용법의 변화가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도 짐작할 수 있겠

다.

엄격한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나 계급이 뚜렷한 사회나 집단에서는, 압존

법 규칙이 (5)와 같은 경우에 매우 단순하게 적용될 수 있겠다. (cf. 김중진

1976)

(5) N1 下

N2 上

N3 中

즉, 2.1에서의 설명처럼,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고 청자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주체를 완전히 낮추는 용법이 되겠다. 성기철(1985)은 압존법

을 ‘상위 청자 제약’으로 칭하고, 청자가 상위일 때 다른 이에 대한 경어를

쓰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혜경(1993), 김혜숙(1995)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최근의

사용에서는 규칙 (5)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6) 형님께서 가신답니다 (가신다내요). (N2; 아버지 또는 어머니, N3;

나이든 형님 또는 손위 동서)

(7)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신다는데요. (=김혜숙 (3))

(8) 할아버지, 아버지가(께서)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

(9) 이 부장이 그 계획안을 내셨습니다. (N2; 사장)

가족 간, 또는 계급이 비교적 뚜렷한 직장에서의 대화만을 가지고 전체

적인 압존법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어렵긴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인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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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달라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를, 신혜경(1993, 1996)

은 요즈음은 화제의 인물에 대하여 존경표현을 하는 절대경어적 용법이 많

이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간에도 절대경어가 쓰이므로 손자가 조

부모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 현재의 언어상황이라는 것이다. ‘절

대경어’란 높여야 되는 대상을 듣는 이가 누구라도 높임표현을 써서 존경

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김혜숙(1995)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과거에

비하여 요즈음은 전체적으로 높임의 단계가 낮아져가고 있고, 높임의 인물

이면 그대로 알맞게 높여주는 단순화의 경향을 띤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누구와 누구의 관계성보다는 모두를 개개인으로 놓고 언어현상을 규정짓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3. 설문조사

3.1. 설문대상

설문1의 조사는 2002년 10월에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

으로 실시하 다. 남녀 각각 11명씩을 각 세대별로 선정하여, 총 44명을 분

석대상으로 하 다. 세대간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므로 50대

부모를 둔 20대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 다. 설문 대상 학생 모두는 20세

에서 27세 사이에 있고, 50대는 모두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다. 50대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졸업에서부터 대학졸업까지 다양하 다.

설문 2는 설문 1을 보충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 3월에 전주의 한

중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모두 25명을 실시하 으나, 3명이 압

존법 규칙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제외하고 2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 다.

대상은 모두 평교사 으며, 나이는 20대 후반부터 60세까지 다양하고, 남자

9명 여자 13명이다.

3.2. 설문내용

설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부록 참조) 첫 부분은 1번에서

3번까지의 설문으로, 압존법이 사용되는 현장을 학교로 가정하고 학교 내

에서의 위계인 교장, 평교사,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

다. 경어법, 그리고 압존법의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 Brow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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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man(1960), Sohn(1983), 김재민(1994)등이 주장하고 있는, ‘힘’(power)과

‘연대감’(solidarity)을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보고, 이 요소들이 사용되어질

표현을 학교와 가정의 구성 성분을 골라 설정 한 것이다. 여기에다가, 학교

라고 하는 상황 내에서와 외부에서의 언어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

기 위하여 설문 2의 두 항목을 추가하 다.

두 번째 부분은 4번에서 6번까지로, 가정 내에서의 압존법 사용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리고 삼촌이 등

장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만든 것이다.

세 번째는 설문 7번으로서, 이는 위계가 분명한 선생님과 선배를 설정하

여 만든 것이다.

4. 결과분석

설문대상이 20대와 50대 남녀동수 이므로 남녀의 차이도 분석해 볼 수

있으나, 20대와 50대의 세대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성 차이는 고

려하지 않았다.

설문의 답 중에서, 높임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

다. 첫째는 , ‘...N2+께서 ... V2+시... ’의 경우(각 설문 1번, 3번)이고, 둘째

는 ‘...N2+가(이)...V2+시..’의 경우(각 설문 4번, 5번)이다.1) 낮춤, 즉 압존법

사용의 경우는, ‘... N2+가(이) ... V2...'(각 설문 6번)이다. 2번 답은 N3에

높임 격조사 ’-께서‘를 붙이고 V2에는 ’-시‘를 뺀 혼합형이고, 4번 답은 N3

에 낮춤 격조사 ‘-가(-이)’를 붙이고 V1에 높임 ‘-시’를 붙인 혼합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누어 볼 때 답 1번과 3번은 ‘극존칭’이라 할 수

있고, 2번, 4번, 5번은 ‘존칭’, 그리고 6번은 ‘낮춤’, 즉 압존법의 사용 경우

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높임의 경우 2번과 4번의 쓰임은 없거나 매우 적었다. 즉, 전

체적인 압존법의 사용에서 관계설정의 변화와 혼란의 결과 여러 형태가 쓰

이고 있지만 쓰임의 규칙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혜숙(1995:31)

도, 극존칭이나 낮춤의 사용이 아닌 경우, ‘-께서’를 뺀 절충형식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2번답 보다는 5번답을 더 많이 쓰고 있

1) N1은 화자, N2는 청자, 그리고 N3는 주체를 표기한 것처럼, V1은 설문에서 첫

번째 동사, 즉 주체의 술부 동사를, 그리고 V2은 본동사, 즉 두 번째 동사를 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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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뒷받침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설문 1에서 3까지는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가정에서

의 아버지가 서로 얽혀있을 경우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이다.

먼저 설문 1과 2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50대와 20대 모두 (1)번과 (3)

번을 대부분 사용하겠다고 답하여, 아버지에 대하여는 교장선생님이건 담

임선생님이건 세대차이 없이 극존칭 절대경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

표 1.

높임(1-4) 낮춤(5+6)

50대 20 1

20대 20 2

X
2
=0.31 p<0.20 df=1

표 2.

높임(1-4) 낮춤(5+6)

50대 17 5

20대 16 6

X
2
=0.007 p<0.20 df=1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교장선생님 앞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높

임의 (1), (3)과 함께 절충형인 (5)도 50대와 20대에서 각각 4명, 3명이 쓰

겠다고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담임선생님 앞에서의 각각 1명

씩과 다음 ‘표 3’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교장선생

님에 대한 상대적 사회적 위치를 담임선생에 비하여 높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3.

높임(1-3) 절충(5)

선생님/아버지 42 2

교장선생님/아버지 33 7

X
2
=3.68 p>0.10 df=1

2) 본 논문에서의 결과분석은 p<0.05의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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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아버지를 낮추는 (6)번의 대답도 4명이 응답

하여 한명도 없는 선생님 앞에서의 경우와 대비가 된다 할 수 있다. 즉,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담임선생님 앞에서

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게 압존법을 쓰고 있다.

표 4.

높임+절충(1-5) 낮춤(6)

선생님/아버지 44 0

교장선생님/아버지 40 4

X
2
=4.19 p>0.05 df=1

여기에서도, ‘표 5’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대 차이는 나지 않았다.

표 5.

높임(1-4) 낮춤(6)

50대 21 1

20대 19 3

X
2
=1.07 p<0.20 df=1

설문 3의 결과는 학교라는 조직에서 교장선생님과 평교사인 담임선생님

이 대상일 때, 압존법의 사용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압존법 원칙대로라면 교장선생님 앞에서 담임선생님은 낮춰

져야할 것이다. 그런데, (2)번을 제외하고 답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극존칭 (1)번과 절충 높임형인 (5)번, 그리고 낮춤형인 (6)번이 유

의미한 차이 없이 50대, 20대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표 7’). 이

와 같은 혼란스런 쓰임은, 교장선생님 앞에서는 담임선생에 대하여 전통적

압존법과 절충형 높임이 혼재해 쓰이고 있는 결과이다.

표 6.

50대 20대

(1) 4 2

(2) 1 0

(3) 1 5

(4) 4 1

(5) 7 8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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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높임(1-5) 낮춤(6)

50대 17 5

20대 16 6

X
2
=0.12 p<0.20 df=1

이것은 세대차이 없이 담임선생님에 대하여 경어를 쓰는 경우가 생겨난 경

우라 해석할 수 있겠으며, 더 나아가 극존칭인 (1)번과 (3)번도 절대경어의

사용이라는 현상의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8’).

표 8.

극존칭(1+3) 절충(4+5)

50대 5 11

20대 7 9

X
2
=0.53 p<0.20 df=1

다만, 극존칭 (1)번보다는 절충형인 (2)-(5)가 세대차이 없이 많이 쓰이며

(61.4%), 절충형 중에서도 (5)번 ‘NP2+이 ... V2+시’ 형태가 가장 많이(55.6%)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20대의 학생들에게는 아버지와

선생님은 ‘힘’보다는 ‘유대감’이 더 강해졌으며, 교장선생님은 아직 ‘힘’이 더

강한 사회적 지위로 여겨진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 결과는, 설문 2의 1번 결과와 대비시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설문1의

3번 설문은 학교 조직 밖에서 학교 내부의 사회적 지위를 어떻게 언어 현

상에 반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으며, 설문 2는 학교라고 하는 조직 내에

서 선생님들 사이의 경어법 사용에 사회적 지위가 어떻게 반 되는가를 살

펴 보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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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번 설문 2번 설문

(1) 6 7

(2) 3 3

(3) 4 6

(4) 1 0

(5) 3 1

(6) 5 5

위의 ‘표 9’는 설문 2의 결과로서, ‘학교’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도, 즉 선

생님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없이 절대경어 표현과 절충형, 그리고

압존법이 매우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압존법 표현인

(6)번 답은 설문 1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며, 다만, 절충형 (5)번 보다는

‘NP2+ -께서’형인 (1-3)번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표 10.

NP2+-께서 (1-3) NP2+-이 (4+5)

내부 29 5

외부 13 20

X
2
=15.08 p>0.001 df=1

위의 ‘표 10’이 보여주는 결과는, ‘학교’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오히려 더

압존법은 와해되고 있으며, 절대경어의 성격이 강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와 가정의 두 축이 서로 교차할 경우를 살펴본 결

과, N2와 N3가 서로 다른 축에 속한 경우(학교와 가정)는, 김혜숙(1995)와

신혜경(1993)의 주장처럼, 절대경어가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교

장선생님과 아버지의 경우는 평교사와 아버지의 경우보다 압존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교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평교사에 비하여 아직

매우 ‘힘’이 강하고 ‘연대감’은 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축일 경우(학교), 즉 학교 내의 위계 사이에서도, 압존법의 사

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

설문 4에서 6까지는 가정에서의 압존법 사용을 알아 보고자하는 설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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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존대는, 설문 4의 결과, 절충형 (2-5)와

낮춤이 세대간에 유의미한 차이 없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표 11.

절충(2-5) 낮춤(6)

50대 13 7

20대 11 11

X
2
=0.96 p<0.20 df=1

한편, 절충형 중에서는 (5)번을 83%(22/24)가 사용하고 있다. 이 결과는, 기

존의 압존법의 쓰임과 절대높임이 혼재해 쓰이고 있지만, 절충형의 경우

‘N2+가(이) ... V2+시’의 형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설

문 3의 경우는 매우 혼란스럽게 극존칭에서부터 압존법까지 쓰 으나, 가

족 간의 경우처럼 위아래가 뚜렷하지만 친근한 경우의 쓰임은, 김혜숙

(1995)의 주장처럼, (5)의 절충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 5는 아버지 앞에서 나이든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경우인데, 3

번 설문에서처럼 세대차이 없이 극존칭, 절충형, 그리고 낮춤이 모두 쓰이

고 있다. 이 경우 극존칭(1+3번 답) 보다는 절충형(2+4+5번 답)이 많이 쓰

고(78%), 절충형 중에서도 5번 답이 많이 쓰 다 (68%).

표 12.

높임(1-5) 낮춤(6)

50대 19 3

20대 14 8

X
2
=3.03 p>0.10 df=1

또한 '표 12'가 보여주는 것처럼 세대차이 없이 전통적 압존법 보다는 높

임이나 절충형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어서,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같은

경우는 절대경어의 절충형 만이 앞으로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겠다.

한편, 6번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젊은 삼촌의 경우에 있어서

는, '표 13'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통적 압존법이 유지되고 있긴 하나, 세대

차이 없이 절대 높임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절대 높임의 경우

에 절충형 (5)가 절대적으로 많이(87.5%) 쓰이고 있음은 5번 설문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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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표 13.

높임(1-5) 낮춤(6)

50대 9 13

20대 7 15

X
2
=0.49 p<0.20 df=1

설문 7은 ‘힘’을 극대화 시킨 상황으로 선생님과 선배를 구분하 다. 이

경우는 세대차이 없이 유의미하게(86.4%) 압존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충형을 쓰겠다고 답한 경우는 대부분(83%)이, 6번 설문의

결과처럼, (5)번을 선택하 다.

5. 결론

설문 1에서 3번까지의 결과를 보면, 학교와 가정의 두 축이 서로 교차할

경우, 김혜숙(1995)와 신혜경(1993)의 주장처럼, 세대차이 없이 절대경어가

사용되고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교장선생님과 아버지의 경우는 평교사와

아버지의 경우보다 압존법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교장

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평교사에 비하여 아직 매우 ‘힘’이 강하고 ‘연대감’은

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내의 위계 사이에서도, 압

존법의 사용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

가족간의 압존법 사용을 보면, 설문 4, 5, 6번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작은아버지 사이에서는 세대차이 없이 절대높

임의 한 표현인 (5)번이 주로 쓰이고 있어서 압존법은 더 이상 이들 사이

에서는 쓰이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나이든 가족 구성원들 사이

에는 전통적인 ‘힘’ 보다는 ‘유대감’이 더 큰 요소로 자리 잡은 수평적 관계

로 변했음을 알수 있겠다.

한편, 6번 설문의 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와 젊은 삼촌의 경우에 있어서

는, 전통적 압존법이 유지되고 있긴 하나, 세대차이 없이 절대 높임이 쓰이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설문 7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설문의 설정은 모두 ‘힘’을 극대화 시킨 상황으로, 이 경우는 세대차이

없이 유의미하게 압존법이 여전히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절충형을 쓰

겠다고 답한 경우는 대부분 (5)번을 선택하여, 앞으로의 절충형 사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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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세대차이를 보인 경우는 ‘교장선생님과 아버지’의 경우 밖에

없었다. 이는 20대의 경우 아직 교장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힘’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절충형을 쓰겠다고 답한 경

우 (5)번 표현을 가장 많이 골라, “NP2+-가(이) ... V2+다”의 형태가 압존

법이 무너진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겠다.

결국, 설문 (6)과 (7)의 경우처럼, 압존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

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써, 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겠다.

그림 1.

화자(N1) 청자(N2)

(A)

(C)

(B)

주체(N3)

위의 그림에서 보자면, 전통적으로는 우리말 화자는 (A), (B), (C)의 모든

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경어법 및 압존법을 선택하 으나, 요즈음의 우리말

화자는 (A) 또는 (C)의 거리에 상관없이, (B)의 거리에 따라, 화자와 주체

와의 거리는 분명히 가깝고 주체와 청자와의 거리가 멀 때, 전통적 압존법

이 쓰이고, 다른 경우는 절충형을 쓰는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유대감이

큰 가족간의 경어사용 같은 경우는 ‘NP2+-가(이)’가 쓰이고, 유대감보다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N2+-께서’가 쓰일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거리에

향을 미치던 것들 중에서, 평등화의 향으로, ‘힘’은 약해지고 ‘유대감’이

더 큰 요소로 자리 잡아가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설문의 답 중

절충형의 형태 중에서는 (5)번이 많이 쓰이고 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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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 1>

*** 다음은 우리말의 경어법(존대법)의 쓰임을 알아 보고자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신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나이: 세 성별: 학력:

***다음 중 옳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골라주십시오.

1. (1)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선생님,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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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교장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교장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교장 선생님, 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교장 선생님, 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3. (1)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교장 선생님, 선생님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4. (1)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5. (나이 든 작은아버지)

(1)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아버지, 작은아버지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6. (결혼하지 않은 삼촌)

(1) 아버지, 삼촌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아버지, 삼촌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아버지, 삼촌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아버지, 삼촌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아버지, 삼촌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아버지, 삼촌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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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선생님, 3학년 선배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선생님, 3학년 선배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선생님, 3학년 선배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선생님, 3학년 선배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선생님, 3학년 선배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선생님, 3학년 선배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설문 2>

성별_____________ 나이_____________

1. (1반 담임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위인 분입니다)

(1)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교장 선생님, 1반 담임 선생님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2. (교감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위인 분입니다)

(1)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3)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4)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6)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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